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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단체교섭 2차 통합 실무소위원회 재개� 임금 정액 1.5% 회사 제안에 노측 반발 등 진통 여전





[제14 - 488호]


 2023년 10월 5일(목)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�KT노사는 10월 5일(목), ‘2023년도 단체교섭’ 통합 실무소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명절 연휴 이후 9일 만에 협상을 재개했다. ��먼저 정회 중 달라진 입장이 있는지를 묻는 노동조합 질문에 회사는 임금 정액 1.5%를 제시, 노측 교섭위원들을 실소케 했다. ��노동조합은 지난 회차 회의에서 회사가 ‘노사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 다’는 의중을 내비친 데 따라, 연휴 이후 노사 온도차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으나 회사의 제안이 워낙 기대에 못 미치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.��노측은 “노사가 진심으로 소통하면서 당면 위기 들을 헤쳐가길 바랐지만 전년도 영업이익에도 불구, 여전히 닫힌 자세로 요지부동인 회사의 태도에 괴리감을 금할 길 없다”고 표명한 뒤 “주말 동안 지금보다 훨씬 나은 안을 가져와야 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따라서 노동조합 교섭위원 들은 사측 제시안을 재검토 후 향후 노동조합의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.��노사 양측의 가장 큰 쟁점 사안은 임금분야 안건이다. 노동조합은 임금 7.1%, 일시금 1천 만원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현재 시점으로 임금 정액 1.5%, 일시금 200만원을 제시함으로써 노사간 커다란 간극 차를 보였다. ��또한 노동조합은 업무용 단말기 지급과 복지기금 951억 출연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단말기 구입비 100만원 지원, 복지기금 860억을 출연하겠다고 발표하는 데 그쳤다.��나머지 안건의 합의도 쉽지 않다. 정년 65세 연장, 노동이사제 도입과 이사회 통지사항 확대, 급식통근보조비 평균임금에 산입 등도 노동조합과 회사간 의견 차이가 많아 도무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. ��다만 총량자율근무제, 청원휴가 기간 휴무일 관련 단체협약 조문 현행화는 현재 전문성을 갖춘 교섭위원들로 축조심의를 구성, 노사간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. 








